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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Class of 2017) 아이비리그 및 명문대학 조기지원(ED/EA) 분석 2 
 
(예일 대학교) 
 
총 4520명의 조기지원자가 예일대학에 지원하여 649명이 입학허가 되었고, 2529명이 defer, 그리고 

1302명이 입학거절 되었다. 지난해 4,323명이 지원한 것보다 약 4.4%가 증가한 수치이고 입학 허가율은 

14.4%로 지난해 15.7%보다 약간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 조기입학 합격자는 675명으로 올해보다는 더 

낮은 지원자수에 더 많은 입학 허가 자들이 나왔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지원 

했음에도 합격자들은 더 낮은 수치로 굉장히 치열한 입학 경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일 대학교 총 

입학장인 제프리 브랜젤(Jeffrey Brenzel)에 의하면 "예일 대학을 첫번째 선택한 학생들은 다른 어느 

때보다 우수하고 강한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성취를 이룬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해" 였다고 한다. 
 
어떤 지원자들이 예일대학의 조기지원에 유리할까? 많은 부분은 하버드와 유사하지만 학교성향이 

거주지 칼리지(Residential college)시스템으로 특정 분야의 흥미와 재능이 매우 깊고 전문성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하다. 성적은 최고 중 최고, 교외활동은 전문가 또는 전공자 수준, 국가 

레벨(National)정도의 입상경력과 강한 리더십 경험을 가장 많이 보는 대학이다. 
 
조기지원자들의 증가는 공통적인 현상이지 특별한 경우가 더 이상은 아니다. 예일은 항상 하버드보다 

입학이 까다로운 학교로 학생들이 아카데믹 분야에 훨씬 우수 해야 하며 교외활동도 매우 깊고 

강하면서 리더십이 강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교이다. 참고로 지난해 총 4,304명이 지원하여 675명 

입학허가 되었다. 
 
Year SCEA 

Applicants 
Accepted 
Applicants 

Acceptance Rate 
(%) 

Projected total 
New Students 

2009 5,557 742 13.35 1,300 
2010 5,237 730 13.94 1,300 
2011 5,257 761 14.48 1,300 
2012 4,304 675 15.70 1,300 
2013 4,520 649 14.4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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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턴 대학교) 
 
프린스턴 역시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지만 조기입학 허가자들은 작년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올해 총 3,810명이 지원하여 697명이 입학허가를 받아 약 18.3%가 입학허가 되었다. 

지난해 3,443 명이 지원하여 726명이 입학허가를 받아 약 21.1%가 조기입학 허가되어, 올해는 지난해 

비해 약 3%정도가 감소된 입학 허가율로서 프린스턴에서는 보다 주위 깊게 정규과정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원자들 중 약 300명 이상이 입학거절 되었고 약 

2800여명이 정규과정으로 이월(defer)되었다. 올해 조기 합격자 중 약 9%가 외국인 학생들이고 

약 15%가 레가시(legacy)였다.  
 
프린스턴 입학처장은 젠닛 라페일예(Janet Rapelye)에 따르면 "올해 입학 허가율이 낮은 이유는 

엘리트주의적인 대학 입학 환경으로 인해 조기지원자 입학허가수가 감소했다. 즉 학생들이 최고 

명문대학만 지원하게 하는 것보다 다양한 학교를 지원하게 하여 보다 많은 선택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였다. 대학조차도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지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프린스턴의 경우 매년 한국 학생들의 입학 성향이 조금씩 변화과정을 있어 가장 예측이 힘든 대학 중 

하나이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이 매우 깊고 리서치 위주의 성향, 그리고 전공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입학 허가 확률이 높다. 잡다한 경험보다 깊고, 열정을 보이면서 미래 리더적인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입학이 유리하다.  
 
Year SCEA 

Applicants 
Accepted 
Applicants 

Acceptance Rate 
(%) 

Projected total 
New Students 

2006 2,236 599 26.79 1,300 
2007 2,276 597 26.23 1,300 
2008-2011 N/A N/A N/A N/A 
2012 3,443 726 21.09 1,300 
2013 3,810 697 21.10 1,300 
 
 
 
(콜롬비아 대학교) 
 
올해 콜럼비아 칼리지와 공과대학에 3,126명의 학생이 조기지원 하면서 지난해 3.086명보다 1.3%가 

증가하였다. 특히 올해 한국학생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몰린 학교 중 하나로 매년 입학경쟁이 가장 심한 

학교 중 하나이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조기지원 마감일이 4일이나 연장되면서 지원자 역시 더 

늘어났다. 올해 약 638명의 학생들이 조기 입학하여 약 20.4% 의 입학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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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05명이 입학허가 된 것과 비교해 증가한 수치로 정규과정에는 더욱 치열한 경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는 지난 몇 년간 2011년만 예외로 조기지원자가 꾸준히 상승한 학교로 한국 학생들 사이에 

가장 인기 있는 학교 중 하나이다. 또한 경기침체 이후 뉴욕이라는 특수한 도시적 성향에 학생들이 많은 

다양한 리소스와 인턴십 경험을 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으로 더욱 지원자가 몰린 학교이다. 

콜롬비아는 코어 교육과정을 중시한 학교로 지원자들이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지속적이면서 깊이 있는 

과목을 12학년까지 수강하고 있는지와 전공에 대한 확실한 열정과 경험을 많이 보는 대학으로 

브라운과는 정반대적인 성향을 가진 대학이다.  
 
교양 학부과정을 매우 중시한 학교로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과목을 4년간 지속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많은 잡다한 활동보다 깊이 있는 세가지 활동을 중요시하고 실용적인 경험이 

중요한 입학 요소이다.  
 
Year ED 

Applicants 
Accepted 
Applicants 

Acceptance Rate 
(%) 

Projected total 
New Students 

2009 2,945 597 20.17 1,400 
2010 2,995 631 21.07 1,400 
2011 3,229 632 19.57 1,400 
2012 3,088 605 19.60 1,400 
2013 3,126 638 20.40 1,400 
 
 

 

필자가 그 동안 게재한, 그리고 앞으로 게재할 모든 칼럼들은 보스톤 교육원의 소유물들로써, 보스톤 교육원의 허가 없이 

무단 변조, 복사, 양도, 배포, 전시, 판매, 출판,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 및 각 종 정보 서비스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배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